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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50여년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저자들이 공부하고 수련하였던 서울대학교병원 흉부

외과에서 개심술이 처음 성공한 이래 심장외과학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래와 같이 빠른 의학의 발전은 지금까지의 지식과 기술을 정리한 것을 발간되는 순간부터 과

거의 이야기가 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만, 앞서 가신 분들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

에, 우리가 체험한 것을 조금 더 보태고, 그 내용들이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고, 객관적으로 기술

이 된다면 심장외과학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발간된 책들이 많이 읽히고 있지만, 심장수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 글로 

된 심장외과학이란 제목으로 책이 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생각되어 큰 보람과 성과를 기대

하지만, 또한 많은 부족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의 내용들이 아주 최근 경향까지 수용하지 못하였거나, 우리말 용어 선택이나 

언어 표현들이 독자들을 이해시키는데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책과 관련

된 저자 분들은 계속적으로 독자들에게  발전하고 보완된 심장외과학 책들이 후속적으로 출간되길 

약속하고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과 더불어 심장외과학 분야의 발전과 보완을 위하여 주위 선배, 동료, 후배, 독자분들의 따

뜻한 격려와 생산적이고 활기찬 비판을 기대합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심장 외과와 관련된 학생, 흉부외과 의사, 관련 의료인 모든 분들에게 적은 부

분이라도 유용한 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이 발간될 수 있도록 임상 자료를 제공해준 모든 환자분들, 쉽게 이해하도록 그림

을 그리고 도와주신 주이향, 임재훈 선생님, 편집을 도와주신 강준규, 문미형, 조원정 선생님, 또

한 바쁘신 가운데 성실하게 글을 써주시고 교정을 본 모든 참여 저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끔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주고 도와주셨던 존경하는 여러 은사님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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